
2010년 3월 20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100106)-김기자

모델부, 인재뮤지컬, 창조무대와 함께 인재 교회에서 모였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분주히 바뻣고

하나님께 영광을 잘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두 긴장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이 보여지고 바로 

열쇠하나를 제 눈앞에 보이셨습니다. 길이 20cm 폭 3cm 되고 손잡이 모양이 세잎 클로버 모양으로 되어있는 희고 반

짝이는 키였습니다. 저는 와~ 하면서 얼른 받았고 주님은 보고 싶으면 이 키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시고 뜨겁게 부르는 

찬양제단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라 하셔서 눈을 감았고 바로 주님 손을 잡고 

아주 빠르게 슝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머리는 하늘을 향했고 그 하늘 위에서 서서히 강한 빛이 내려오면서 천천히 

하늘 문이 열렸고 순식간에 주님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방안에 와 있었습니다. 양 사방에 온통 

책꽂이가 있었고 그 안에 큰 책들이 질서 정연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방안에는 예쁘고 젊은 천사 세명이 머리에 꽃장식 

화관을 쓰고 연한 핑크색에 가까운 드레스를 입고 책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서관 같았다. 자세히 쳐

다보니 책 앞장에 사람들 이름이 흘림체 글씨로 적혀 있었고 명확하고 힘있는 글씨였습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쓰시던 

글씨와 비슷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생명록을 보고 계시는 거에요.“ 라고 했으며

저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봐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주춤거리니까 

주님이 빙그레 웃으며 손을 잡고 책 가까이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방은 예술단 부서 지도자들 생명록을 따로 모아 놓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 이름도 있었

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며 다른 곳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 제 마음을 읽으시고 말하셨습니다. 

선생 책은 이 방에 없다. 저 꼭대기방에 따로 있다. 선생에 대한 기록은 아주 많다. 선생은 행한게 많다. 그 행한 의를 

다 기록하니 인생 60년인데 아주 많아서 저 꼭대기 방에 따로 큰방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 아무가 가서 못 보나요? 빙

그레 웃으시면서 오늘은 그곳을 보는 계획이 없구나. 이곳을 더욱 자세히 들러보아라. 곧 저는 책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방에 아주 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있는 명단이 3만명이라고 하셨고 

큰 곳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쌓은 조건과 양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 놓은 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책들은 황금

색 네모 책과 황금색 책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1m 정도 되었고 핑크 하트 책은 사이즈가 동일했습니다. 황금색은 일반 

성도들이고 핑크 하트 책은 주님만을 보고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반짝이 깃털 달린 펜으로 적고 책속에 부드럽

게 적고 있기에 가서 보니 글씨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상징들이니 책 표지도 다르지. 변치않는 사랑일 뿐이다. 변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변하려는 

순간 사랑의 달콤한 향이 사라지고 썩어가는 악취가 나니 하늘과 맺은 그 사랑 조심해서 다루고 고히 고히 귀히 나와 

알콩달콩 사랑 나누며 영원히 살자. 그 사랑의 본질은 어디서 나온줄 아느냐? 바로 나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부터 완전한 사랑이 나온 것이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따스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사랑을 맛본자만이 알 수 있다. 주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날은 내 사랑 너희 

선생이 하나님에 대해 그 사랑을 새해 첫시간부터 감사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나님께 같이 영광돌리자고 

정한 날이다. 내가 어찌 너희 선생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지 느껴지느냐? 나의 아버지가 이토록 기뻐하는데 너희 모든 

섭리사 나를 알고 내 아버지를 아는 모든 내 사랑들은 이와같이 해야한다. 아주 기쁘다. 영광 돌릴려고 준비하는 자들

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신부들이 많아 황홀하고 기쁘다.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홀로 영

광 받아야할 자리이자 내 아버지가 홀로 기쁘게 받으시라고 나도 기도하며 이 모든 산을 지금 이 순간처럼 영원 끝날까

지 나와 육의 사랑 선생을 한순간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영이 기뻐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니 흘려도 된다. 안다. 그 감사함, 고마움, 영원히 증거해주는 삶을 살아라. 이제 



알겠느냐. 그 사랑 절대 변치않게 모두에게 알려줘 사랑하고 사랑한다. 


